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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말씀 요지]

우리는 자연을 보고 관찰력 배양에 노력해야 한다. 인격도 젊을 때 자연과 더불어 쌓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 관심을
가져야 일을 할수 있다. 일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

성공하려면 전체를 위해서 살라.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플러스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知識)에 있어서 주인은
자기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손님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다.

자기의 감정이 천만 인의 감정과 같을 수 있어야 한다. 인격의 터를 닦아라. 30세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라. 처음부터
남다른 기초를 닦아야 한다.

심정을 갖고 대하면 누구에게나 통한다. 선생님은 통일교회가 빨리 발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쪼들리면서도 내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선생님은 제일 나쁜 자리에서 도의 기준을 세워 나왔다. 준비함에 있어서는 눈물이 아니고는 아니 된다. 이상이 크면
큰 만큼 토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선생님은 뜻을 위해 병신이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
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하늘(영적)로부터 충격을 받아야 한다.

현사회에 영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늘을 위해 7년 이상 뜻길을 가기가 힘든다. 야곱이 21년간 고역하였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
느냐, 인류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가 문제이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자체의 문제에 얽매어 살아왔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우주적인 문제에 대
해서는 관계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정지냐, 전진이냐? 정지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선생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버지와,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아버지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오늘날까지 피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나왔다. 주체성을 잃어버렸다. 통일교회는 조건이 많다고 한다. 하나님과 선
생님과 교회를 위한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조건이다. 자신들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대일의 조
건이 필요한 것이다.

뜻을 이루기 위해 전체가 일시에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역사적인 조건을 안고 넘어가야 한다. 소망에만 차
서 가기 때문에 넘어진다.

고생을 더 하는데 하늘이 벌 줄 수는 없다. 오히려 영계가 총동원해서 뜻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상대성을 갖
고 주체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게 ‘전보다 더, 현재보다 더 의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진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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